
상황설명: 미령이 주민을 조사하다 발견한 주민이 쓴 것으로 보이는 반체제적인 글. 이에 대한 내

용을 이야기하는 장면. 

 

미령 

좋아요. (상자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며)사실 테이프랑 책 몇 권 복사한 건 

별거도 아니죠. 

(종이 뭉치를 건내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자료를 읽더니) 상부에 보고했습니까. 

 

미령 

아니요 아직. 

적성국에서 유포하고 있다고 보고 된 삐라가 왜 김주민씨에게서 발견된 걸까요? 

(종이 뭉치를 보는 주민을 보며) 그것도 150장이나,  

그중에는 펜 자국이 남은 것도 있더군요. 마치 원본같이… 

 

주민 

(체념한듯)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미령 

다행히 저만 알고 있습니다. 

(씁쓸한 표정과 아련한 눈으로 한숨을 내쉬며) 주민씨는 어릴 적부터 유별나긴 했죠. 

청소나 식사 때문에 도련님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보는 책이 쌓여 있던가, 영화가 틀어져 있었고 

한구석에는 직접 쓰신 글이 쌓여있었죠. 

그 때 연습한 글로 이럴 줄이야. 

 

주민 

분명 밀봉해서 소각처리 신청했는데… 

 

미령 

담당자도 징집이 되었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종이들을 넘겨보며) ‘동아시아 체제의 모순을 국민들에게 고한다’ 

‘핵심계층의 부패를 국민들에게 고한다’… 재밌네요. 

(자세를 고치며) 김주민씨는 아버지가 동아시아 중앙회의에 속한 핵심계층의 자제입니다. 

본인은 제 1국립대학에서 미학과 정치학을 공부한 엘리트고요. 

그런 분이 왜 반체제적 압류품을 빼돌리고 반동적 저술활동을 한겁니까? 



 

주민 

국민의 5%에 해당하는 핵심계층에게는 선전물 뿐만 아닌  

단순한 예술품도 허용이 됩니다. 

 

미령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주민 

미화부에서 검열하는 압류품의 대부분이 핵심계층에게 권장된 예술품이라는 건 아십니까? 

 

미령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주민 

오퍼센트에겐 권장, 구십오퍼센트에겐 금기… 어떻습니까. 

 

미령 

그럼 검열품이 아니라 핵심계층의 예술품을 수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 

핵심계층의 예술품은 이미 내가 태어날 무렵부터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미령 

왜죠? 

 

주민 

그들에게 예술은 이제 지겨운 것에 불과합니다. 

 저급한 쾌락을 쫓아 낮에는 사냥을 하고 

밤에는 술과 향정신성 약품에 취해 추태를 부리죠. 

그들은 벽에서 그림을 때어 낮에 사냥한 짐승의 머리를 걸고, 

벽장 속 비디오와 책을 치워 술을 채우죠. 

그 누구도 머리 쓰는 일을 즐기지 않아요. 

그들이 낮에는 피에, 밤에는 화학물질에 취해 있는 동안. 

아랫사람들은 아부를 떨며, 백지에 서명을 받아내 이득을 취하고 있죠. 

내가 왜 제 1 국립대학을 수석 졸업하고도 중앙회가 아닌 미화부에서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취하고 싶지 않고, 그들과도 멀어져 취할 수도 없죠. 

(미령을 직시하며) 잘 아시지 않습니까. 

 


